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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일시� 2025.5.23.(금)� 즉시�배포

담당처 � 21대� 대선� 더불어민주당� <진짜�대한민국>� 중앙선대위�공명선거법률지원단(단장� :� 박범계)

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

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죄 고발

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

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고발합니다. 

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2일  

GTX-A 수서역 열차에서 하차한 후 ‘승강장 앞 플랫폼’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

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하였고, 이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후보자 명함을 해

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하였습니다. (첨부자료 참고) 

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.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

접 배부하는 것을 허용하되, 선박 ·열차·병원·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‘터미널·역 

·공항의 개찰구 안’에서의 배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. (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

항 제2호) 또한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규정

에서 벗어나는 ‘탈법방법에 의한 배부’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 (공직선

거법 제93조 제1항) 

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예비후보자 명함배부의 장소 제한이 ‘예비후보자의 경제

적 부담과 선거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함’임을 명시하였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

또한 2020년 1월 3일 유권해석을 통해“개찰구 안(운임경계선 안쪽)에서는 명함을 배

부할 수 없다”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. 

따라서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

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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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을 한 것이며,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

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. 

이에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문수 후보를 선거운동기간위반죄(공직선

거법 제254조 제2항) 및 부정선거운동죄(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)로 서울특

별시경찰청에 고발합니다.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.<끝>

[첨부 1]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의 GTX-A 수서역 개찰구 안 명함배부 사진 (25.5.2.) 

(출처: ‘안중규TV’채널 영상<★김문수 Live★ 김문수 GTX 최초 도입한 행정의 달인. 대한민국 

교통 혁명!>  25.5.2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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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 2] ‘안중규TV’채널 영상<★김문수 Live★ 김문수 GTX 최초 도입한 행정의 

달인. 대한민국 교통 혁명!>  영상 URL (25.5.2. 게시) 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EpseokXZzOc 


